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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켄터키 커빙턴 원죄 없으신 성모 성심 관구 
 

출 생 1915년 1월 15일 오하이오 신시내티 

서 원 1935년 8월 13일 켄터키 커빙턴 

사 망 2015년 3월 25일 켄터키 커빙턴 

장 례 2015년 3월 27일 켄터키 커빙틴 

매 장 2015년 3월 28일 켄터키 커빙턴 수녀원 묘지 

 
 

플로렌스 펠릭스는 1915년 1월 15일에 오하이오 신시내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해리는 프록터 & 

갬블사에서 일했고 어머니 아나벨 킨케이드는 주부였다. 플로렌스의 세례 후 어머니도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전 가족이 스페인 플루에 감염되었다. 아나벨은 병원으로 옮겨져, 그곳에서 

양측 폐렴과 스페인 플루로 사망하였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성 프란치스코의 빈자들의 수녀 두 

명은 그녀가 가족들을 복되신 성모님께 봉헌하도록 도왔다.  

플로렌스는 세 명의 남자아이와 두 명의 여자아이에서 중간이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신시내티의 성 알로이시우스 고아원에 맡겼고, 플로렌스는 그 곳에서 초등학교에 

다녔다. 그리고 그 곳에서 켄터키 커빙턴의 노틀담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노틀담의 아스피랑이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플로렌스는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하였으며 1935년 8월 13일에 서원하였다.  

어릴 때 성모님께 봉헌된 메리 쉴라 수녀는 대단한 성모님 신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성소를 복되신 

마리아께 맡겼다. 수녀는 매일같이 성모상 앞에서 성모님 기도를 바쳤고 자신의 수도 성소에 대해 항상 

성모님께 감사 드렸다.  

메리 쉴라 수녀는 영어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라틴어와 불어를 부전공했다. 긴 생애의 대부분은 

교육분야에서 일하는데 보냈다. 수녀는 음악을 가르쳤고 노래하는 일을 몹시 좋아했으며 가끔은 교회 

예식을 위해 오르간 연주로 봉사하기도 했다. 수녀는 전부 합해서 19년 간을 노틀담 아카데미에서 

가르쳤다.  

마지막 사도직 장소였던 오하이오 러블랜드의 성 골롬반 학교에서는 15년을 머물렀으며 그 시간 동안 

교실에서 개인 교습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주간 작업을 하는가 하면 은퇴한 이들을 위한 프라임타이머 회에 

가입하여 모임에 참석하고 그룹과 함께 짧은 여행을 다니곤 했다. 수녀는 시를 연구하고 시작(詩作)을 

하기도 했는데, 수녀의 시는 수집되어 만개한 사막이라는 제목으로 된 두 권의 책으로 만들어 졌다. 

본당의 성가대는 그곳 성가대 대원이었던 수녀에 대한 헌사로 수녀의 장례 미사 전례에 참여했다.  

마침내 수녀는 루르드 홀의 거주자가 되어, 성당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고 많은 지향들을 위한 기도의 

원천이 되었다. 자신이 언급했듯이 수녀의 기도는 “대부분이 하느님과 성모님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의 

활동”이었다.  수녀가 가장 좋아하는 여가 중 하나는 솔로로 부르든 다른 이들과 함께 하든, 노래를 

부르는 일이었다.  

메리 쉴라 수녀는 2015년 1월 15일 100세 생일을 맞이했고, 올 여름 수도 서원 80주년을 기념하는 

평화의 경축일을 고대했으나 그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눈에 띄게 쇠약해 갔다. 주님탄생예고 대축일, 

수녀의 천상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수녀를 하늘로 불러가셨다. 부디 메리 쉴라 수녀가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고 지상에서 만난 사랑하는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있는 기쁨뿐만 아니라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과 함께 노래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영원토록 계속해서 수녀의 기쁨이 

되어주시기를.  


